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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빈 생활기록부에 경찰서 기록? "이건 보면 안 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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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가수 김용빈이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처음으로 공개한다.

오는 8일 방송하는 KBS 2TV '신상출시 편스토랑'에는 김용빈과 동료 가수 추혁진이 대구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.

두 사람은 김용빈의 모교인 대구 수성중학교를 찾는다. 학교에 걸린 자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우승 축하 현수막을 본 김용

빈은 "부끄럽다"고 말한다.

이어 김용빈은 "내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쳐서, 여기가 나의 마지막 학교다"라고 밝힌다. 두 사람은 교내 행정실을 방문해

김용빈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다. 



생활기록부 사진 속 16세 김용빈의 긴 머리를 본 추혁진은 "너무 예쁘다"고 반응하고, 이에 김용빈은 "두발 자유가 아니었는데

나는 활동하던 때라 이렇게 기르고 다녔다"고 설명한다.

또 성적란을 확인한 김용빈은 "이건 보면 안 될 것 같다"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. 

특히 해당 생활기록부에는 김용빈이 학창 시절 경찰서에 방문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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